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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의 EQ를 높이는 십계명 ♥ 
1. 자녀와 함께 유머를 나누라.
웃음을 통해 자녀들은 삶의 여유와 생활의 지혜, 그리고 기지를 배우게 된다. “웃음은 기분이 아니라 세계관이다.”란 말이 있다. 따라서 웃음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2.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어라.

텔레비젼보다는 책을 가까이 하게 하라. 주말이면 서점 나들이도 좋다. 하루에 10분씩만 책을 읽어주거나 아이들에게 큰소리로 읽어 달라고 한다.

3. 자녀들이 집안일을 거들게 하거나 심부름을 시켜라.

집안일을 통해 자녀들은 책임감과 봉사의 정신을,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운다. 더욱이 집안일을 잘 거드는 아이들이 학과 성적도 우수하다. 자주 땀과 노동의 대가를 가르쳐주라.

4. 자녀들을 위해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여라.

인스턴트 음식은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고 정신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음식은 곧 생명이다. 가장 훌륭한 요리는 ‘정성’이다.

5. 자녀들에게 잦은 신체접촉으로 사랑을 표현해주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자주 껴안아주고 볼을 맞추어라. 세 살까지 엄마의 젖을 빨고 신체접촉을 많이 한 아이는 성장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제로포인트라는 말은 깊이 새겨야 할 경구다.

6. 아이들에게 노는 것을 가르쳐주라.

온갖 스트레스는 복통, 두통, 심지어 불면증과 심장질환까지 일으킨다. 때때로 운동장도 교실과 같이 소중한 배움의 장소가 된다.  놀줄 아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7. 자녀들에게 힘든 과제 수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인색하지 말라.

아이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고난을 배우게 하고 역경을 이겨낼 내적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어떤 것도 대신해주지 말고 스스로 해보도록 하라.

8. 자녀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라.

격려만큼 좋은 성장 촉진제는 없다.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아이를 가까이하고 따뜻한 말로 용기를 북돋워주라. 잔소리는 귀머거리를 만들 뿐이다.

9. 자녀들과 더불어 자주 여행을 하고 다른 가족들과 어울릴 기회를 제공하라.

여행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바꾸는 것이다. 여행만큼 좋은 학습은 없다. 자녀들이 새로운 사물에 눈뜨고 자연의 이치를 배우게 하라. 더구나 가장 큰 자산은 인적(人的)자산이다. 여행을 통해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일, 사람을 사귀는 법을 깨우치게 하라.

10.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라.

믿음이 신체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고혈압이나 심장병, 결핵, 요통, 관절염, 천식, 각종 궤양 등 수많은 질병에 걸리는 비율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소망과 낙관주의가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침, 저녁의 기도를 통해 밝고 건강한 미래 세계를 소유하게 하라.

-나는 해피홈으로 간다 (송길원 著)
Happy Home Interior








